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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oncept of involuntary leisure from a temporal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involuntary leisure time, which is perceived as leisure in modern 
society but does not correspond to the general concept of leisure, this study proposes a temporal concept of 
involuntary leisure. To achieve this objectiv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the 
formation factors of involuntary leisure time. Based on previous studies, seven formation factors of 
involuntary leisure time were deriv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ubsequently, a modified Delphi technique 
was conducted with a panel of 20 experts in the field of leisure stud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rmation factors of involuntary leisure time were classified into physical and mental factors, personal 
competency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econom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technological factors. 
These factors were further categorized into internal factors, consisting of physical and mental factors and 
personal competency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consisting of institution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factors. Based on the formation factor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the formative 
condition of "being enforced,” and the formative outcome of "an increase in leisure time,” the temporal 
concept of involuntary leisure was ultimately derived as "leisure time that is forcibly increas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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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

치가 이루어졌던 2021년 우리나라 평일 평균 

여가 시간은 3.8시간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

관광부, 2021).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8년
도 평일 평균 여가 시간 3.3시간보다 늘어난 

0.5시간 증가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사업장의 

영업 시간 제한,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제한,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학생들의 등교 불

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채축, 김
미향, 2023). 한편, 유발 하라리는 4차 산업혁

명의 진행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며, 일-이후 사회, 일-이후 경제, 
일-이후 정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I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

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일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안녕

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여가 생활

을 즐기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권
오상, 2020).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사회적 변화의 공통점

은 여가 시간의 증가이다. 노동 시간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이 나타나고 있다. BT (2021)는 2011년부터 

2020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 시간 감소가 나타

나고 있는 반면, 월평균 임금 총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일을 통한 자아 실

현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채축, 김미향, 2023). 과거에는 모든 물자가 

귀했던 시대와 달리, 기계문명의 발달과 사회

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다양한 여가생활을 통

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박근영, 
김근종, 2019). 
박세혁(2010)은 여가를 ‘노동시간과 생활필

수 시간을 제외한 자유재량시간에 자유선택에 

의해 활동,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참여하여 

자유감을 인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일 중심 사회에서 여가 중심 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다양

한 형태의 레저와 문화정책을 통해 여가시간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만으

로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

적 수준까지 평가하기 어렵다(신아름, 황선환, 
2021)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경제학 연구에서 자발적으로 여가활동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실업으로 일할 

기회가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여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비자발적 여가(involuntary leisure)
로 이해하고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과 연관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De Vroey, 2004; Schmitt-Grohé & 
Uribe, 2016). 즉, 자발적 여가가 자발적 선택

에 의해 갖게 되는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의

미한다면, 비자발적 여가는 실업으로 인해 원

하는 노동 활동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

성되는 여가 시간을 의미한다. 환경 개선 및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해 늘어나는 수명도 비자

발적 여가 시간 발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
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여가 시간의 질적 관

리와 활용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며 개인적 차

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가 시간

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Morse 등(2021)은 

코로나 19로 시설 폐쇄, 재택 명령 등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유시간이 증가되며, 전통

적 여가 정의와는 모순된 양상이 발생하게 되

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통계청(Off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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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atistics, 2020)의 조사에 따르면, 강
제된 여가는 계층, 직업, 돌봄 책임 등에 따라 

강제된 여가 시간이 증가된 집단도 있지만, 다
른 집단은 오히려 자유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

이 발생하는 집단도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이
는 여가 시간에 대한 해석이 온전히 개인의 자

발적 선택에 의존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거나 늘어나

는 여가 시간의 증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살

펴보면, 여가 시간 충분도(신아름, 황선환, 
2021; 이문진, 황선환, 2014; 지현진, 2010), 
노후 여가 시간 증가(김혜중, 2023; 박수미, 
2007; 지현진, 2007; Bonsang & Klein, 2012), 
비자발적 실업 때문에 발생한 여가 시간(De 
Vroey, 2004; Falba, Teng, Sindelar, & Gallo, 
2005; Machlup, 1958), 코로나19 등 환경 변

화로 인해 강제적으로 발생한 시간 사용 변화

(신아름, 2023; Cosma, Pavelka & Badura, 
2021; Shir-Wise, 2022)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혹은 특정한 상황

에 착안된 여가 시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사람들의 여가만족,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영향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여가 개념에서 비

자발적 여가 형성의 의미와 관련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시도는 매우 부족하

다. 미래 사회는 기술의 발달, 고령화, 환경 변

화 등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의 의미 

있는 사용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

성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발적 

여가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범주

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비자발적 여가 시간 발생의 영향 

요인과 형성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관련 

개념 탐색 및 도출, 연구참여자 간의 의견 일

치 등의 과정을 수렴하고자 델파이 기법을 사

용하였다(김병욱, 2001).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비자발적 여가 시간과 관련된 여가 현

상에 관련 연구들을 수집·분석하였다. ‘Involuntary 
Leisure’를 키워드로 관련 선행 연구를 검색하

여 비자발적 여가 개념과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외

에도 구글 학술 검색, 중국 CNKI 학술 검색 

사이트에서 비자발적 여가와 관련 문헌들을 추

가적으로 검색하였다. 
최종 선정된 14편의 논문을 토대로 비자발

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7개를 추출하였고, 1
차 델파이 조사에서 요인별 타당도와 요인 명

명 및 개념 해석의 수정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IRO 기법을 적용하여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타당도를 분

석한 후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가의 개념에 대해 깊

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총 20명의 전문가는 

여가학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 연구원

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였다<표 1>.
패널로 선정된 20명의 전문가에게 1차 델파

이 조사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 현황은 <표 

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패널 20명은 여가학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재 대학교 혹은 

연구 기관에서 연구 및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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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으며, 여가 행동, 여가 현상, 여가 

트렌드 등 다양한 여가 연구 경험이 있는 분들

로 구성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명의 모든 패널이 응

답에 응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9명이 

응답하여 9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번호 직위 여가 연구 경력 학위

1 교수 27 박사

2 교수 20 박사

3 교수 20 박사

4 교수 20 박사

5 교수 17 박사

6 교수 17 박사

7 교수 17 박사

8 교수 16 박사

9 교수 15 박사

10 교수 12 박사

11 교수 10 박사

12 교수 10 박사

13 교수 10 박사

14 교수 10 박사

15 교수 10 박사

16 연구원 9 박사

17 연구원 8 박사

18 교수 8 박사

19 연구원 7 박사

20 연구원 5 박사

표 1. 델파이 조사 패널 현황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 배포 및 수거 
기간

2024.04.05.
-04.15.

2024.04.19.
-05.07.

배포(명) 20 20

수거(명) 20 19

응답률(%) 100 95

표 2. 델파이 조사 응답 현황

3. 자료 처리

분석 대상 문헌의 선정은 선행 연구를 요약한 

내용에서 단어의 등장 빈도를 조사하여, 
비자발적 여가 시간 관련 내용이 2회 이상 

나타난 문헌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소수의 연구임에도 전문성과 

대표성을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1~2차 델파이 질문지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 폐쇄형 문항의 응답 결과 분석은 

jamovi version 2.2.5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량

을 산출하였다. 응답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각각의 형성 요인 및 키워드 별개로 평

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수렴도, 합의도, 내용 

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 
(NE-N/2) / (N/2)를 산출하였다. 식에서 사용

하는 NE는 타당성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 4점, 
5점을 선택하여 타당하다고 응답하는 개수이

고, N은 응답한 패널 집단 수이다.

Ⅲ. 연구 결과

1.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 관련 문헌 분석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비자발적 

여가 시간과 관련된 검색어를 추측하여, 다양

한 분야의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비자

발적 여가’, ‘여가 시간 형성’, ‘강요적 여가’, 
‘enforced leisure’, ‘lockdown leisure’, 
‘involuntary leisure’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논문을 추출한 후,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으로 선정된 총 14편의 논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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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자 비자발적 여가 개념의 해석 및 적용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따른 
일상 및 여가 시간표의 변화

김영선
(2008)

경기 침체나 실업률의 상승으로 사람들의 노동 기회가 부족하거
나 완전 상실에 의해 강요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Currency Pegs,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Stephanie & 
Martín (2016)

경제 시장의 변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강제적으로 증가한 
여가 시간

한국 청년세대 일과 여가의 균형과 행복- 
여가 시간의 양과 분포, 여가 자기결정성
을 중심으로

이수현
(2022)

기술적 제도적 변화에 따른 여가 불균형으로, 실업이나 취업난
으로 인해 노동할 수 없는 상태로 강요된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것

Enforced leisure: Time use and its 
well-being implications

Zuzanek & 
Hilbrecht 

(2019)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의 부재로 강제적으
로 늘어난 여가(enforced leisure) 시간

근로 시간 단축이 서비스업 근로자의 여가
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영주
(2018)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강요적으로 확대되는 여가 시간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활용 정도가 회복탄
력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유학생
의 출입국 시 자가격리 경험을 중심으로

고채축, 김미향
(2023)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자가격리 때문에 일상 활동에 제한을 받아 
발생하는 비자발적 여가 시간

신중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여가 경
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안영향
(2023)

재택 격리 조치로 인해 외출 기회가 제한되어 강제적으로 가지
게 된 여가 시간

Locked down leisure in Britain
Roberts
(2020)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의 격리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늘어
난 여가 시간(lock down leisure)

Change, Flexibility, Spontaneity, and 
Self-Determination in Leisure

Parker
(1981)

사회 환경과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여가 시간의 확
장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12차 연도)

최종화
(2020)

AI,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원
하지 않게 많아지는 여가 시간

The philosophy of solitude
Stavros, 

Balovannis
(2015)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강요되는 여가 시간 및 강압적 고립 상태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주진
(2015)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
게 되어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성
별·취업 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송혜림,
강은주
(2018)

기술 혹은 개인 역량의 부족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
나 유지하지 못해 늘어난 여가 시간

소득 계층별 여가 활동 시간 및 방법에 관
한 연구

전미경
(2012)

개인이 가진 능력이 뛰어나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의도치 않게 
많아지는 여가 시간

표 3. 비자발적 여가 시간 관련 선행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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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 요인 탐색 및 
타당도

1)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타당도 
검증 및 정성적 분석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제시된 7개의 비자

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중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중 문화적 요인을 제외한 6개 

요인이 수렴되었다. 요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화적’ 요인은 평균 3.0 이상의 조건은 충족

하였으나 합의도(IQR)=.250와 내용타당도

(CVR)=.368로 수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문화적’ 요인의 기각 원인은 여가 정책과 제

도 변화로 해석되는 ‘제도적’ 요인과 중복이 원

인으로 지적되었다<표 5>. 
둘째, 비자발적 여가 형성 요인 명명의 적절

성은 정성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신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개념이 중복 혹은 연결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신체적 요인에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신체·정신적’ 요인으로 수정

하였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

력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개인 역량적’ 요인

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개념 

해석의 명확성을 보완하였다. ‘환경적’ 요인의 

개념은 ‘자연환경 악화 혹은 대규모 감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여가 시

간’에서 ‘사회 및 자연환경 악화 혹은 대규모 

감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비자발적 여가의 형성 요인 
기술

통계치
긍정률

결과

명명 개념 설명
M

(SD)
변이계수

(CV)
합의도
(IQR)

내용타당도
CVR

제도적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제도로 인해 강제적으로 확대
되는 여가 시간

4.11
(.994)

.242 .750 .895 채택

경제적
경기 침체나 실업률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상실되
어 강제적으로 증가하는 여가 시간

4.21
(.787)

.187 .750 .895 채택

환경적
자연환경 악화 혹은 대규모 감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
하여 증가하는 여가 시간

4.00
(.745)

.186 1 .895 채택

기술적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생활시간을 단
축하여 원하지 않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3.74
(1.15)

.307 .500 .684 채택

문화적
일보다 여가를 더 중시하는 문화적 트렌드가 사회 제도를 변
화시켜 늘어나는 여가 시간

3.26
(1.48)

.454 .250 .368 기각

신체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의 변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강
제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3.63
(1.34)

.369 .500 .579 채택

개인적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거나 유
지하지 못해 늘어나는 여가 시간

3.42
(1.17)

.342 .750 .684 채택

표 4.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타당도 분석(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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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시간’으로 수정하였다.
개인적 요인에서 가족 구성, 가족 환경, 가정 

상황, 가정 노동시간 등 가정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의견에 따라서 개인적 요

인은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적절

한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지 못해 늘어나는 

여가 시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
술, 자질,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늘어나

는 여가 시간’으로 수정하였다. 

2)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타당도 분석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요인 삭제, 명명 수정, 개념 보완 등

이 반영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명명

과 의미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6개 요인 모두가 평균값 3.0 이상, 변이 계수

(CV)는 .5 이하(Wilderman, 1971), 합의도

(IQR)는 1.0 이하(노승용, 2006), 내용 타당도

(CVR)은 .6 이상(Lawshe, 1975)으로 전문가 

의견의 일치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

났다.

수정 전 요인명 및 개념 수정 의견 요약 수정 후 요인명 및 개념

제도적

의견 없음 변동 없음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제도로 인해 
강제적으로 확대되는 여가 시간

경제적

의견 없음 변동 없음경기 침체나 실업률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증가하는 
여가 시간

환경적
-교통체증으로 여가를 위한 부득이 
시간 증가
-사회적 이슈로 인한 퇴직(의사파업)

환경적

자연환경 악화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여가 
시간

사회 및 자연환경 악화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여가 
시간

기술적

의견 없음 변동 없음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생활시간을 단축하여 원하지 않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문화적

-제도적 관점과 중복
-적합하지 않음

형성 요인에서 삭제일보다 여가를 더 중시하는 문화적 트렌드가 
사회 제도를 변화시켜 늘어나는 여가 시간

신체적

-요인명을 ‘건강’으로 표현 혹은 
신체와 정신으로 나눔

신체·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의 변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의 변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개인적
-‘불가피하게’ ‘~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상실’ 등 추가
-가족 환경, 가정의 분위기, 가정 
업무가 감소로 인해 늘어난 여가 시간

개인 역량적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지 못해 늘어지는 
여가 시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 자질,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표 5.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정성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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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여가의 형성 요인 
기술

통계치
긍정률

결과

명명 개념 설명
M

(SD)
변이계수

(CV)
합의도
(IQR)

내용타당도
CVR

제도적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제도로 인해 강제적으로 확대되
는 여가 시간

4.28
(.958)

.224 .750 .889 채택

경제적
경기 침체나 실업률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증가하는 여가 시간

4.44
(.616)

.139 .800 1.00 채택

환경적
사회 및 자연환경 악화 혹은 대규모 감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
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여가 시간

4.28
(.575)

.134 .750 .889 채택

기술적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생활시간을 단축
하여 원하지 않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3.94
(1.06)

.269 .563 .889 채택

신체·
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의 변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강
제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3.94
(1.11)

.282 .750 .889 채택

개인
역량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 자질,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
피하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3.78
(.943)

.249 .813 .889 채택

표 6.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타당도 분석(2차)

3.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형성 요인 도출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상위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수정된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비자발적 여가 시간 6개 형성 요인의 

내·외적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Csikszentmihalyi(2020)는 내적 요인(개인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인지적, 감정적 상태와 

관련 있는 성향)과 외적 요인(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나 영향을 나타내며, 사회, 경
제, 문화, 기술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는 성향)
으로 구분하는 경향에 따라 비자발적 여가 시

간 형성 요인을 이분형 요인으로 범주화하였

다. 신체·정신적 요인(M=1.44)과 개인 역량적 

요인(M=1.39)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내적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제도적(M=4.38), 경제적

(M=4.44), (M=4.72), 기술적(M=4.22)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기술 통계치

결과M
(SD)

Mo
(N)

합의도
(IQR)

신체·정신적
1.44
(.856)

1
(14)

.250 내적

개인 역량적
1.39
(.850)

1
(15)

1 내적

제도적
4.38
(.383)

5
(16)

1 외적

경제적
4.44
(.922)

5
(12)

.800 외적

환경적
4.72
(.575)

5
(15) 1 외적

기술적
4.22
(1.170)

5
(11)

.800 외적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내·외적 정도 측정
에 대한 Likert 5점 척도로 ‘1-매우 내적이다’, ‘2-내
적이다’, ‘3-중간이다’, ‘4-외적이다’, ‘5-매우 외적이
다’로 구분함

표 7.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내·외적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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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요인

개념 설명상위
범주

하위요인

내적 
조건

신체·
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의 변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

개인
역량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 자질,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외적 
조건

제도적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제도로 
인해 강제적으로 확대되는 여가 시간

경제적
경기 침체나 실업률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증가하
는 여가 시간

환경적
사회 및 자연환경 악화 혹은 대규모 감
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
하는 여가 시간

기술적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노
동과 생활시간을 단축하여 원하지 않게 
늘어나는 여가 시간

표 8.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의 상위범주와 하위요인

요인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외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한 합의도(IQR)
가 1.0 이하로 나타나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

성 요인의 내적, 외적 구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문헌 분석, 1, 2차 델파이 조사 자료의 타당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이 <표 8>과 같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6가지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 

중 신체·정신적 요인, 개인 역량적 요인은 내적 

조건의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고, 제도적, 경제

적, 환경적, 기술적 요인은 외적 조건의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AI 기술의 발달, 로봇의 상용화 

등 노동 시장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에 의한 다양한 사회 제도 도입 등이 여

가 시간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사회 환

경 변화가 여가 시간 형성 맥락에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음에 착안하였고, 개인과 연결된 

내, 외적 조건들에 의해 비자발적 여가 시간을 

형성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발견된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첫째, 비자발적 여가 시간 개념의 등장에 따

른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에 개입하는 다양

한 맥락적 조건을 살펴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

성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Schmitt-Grohé & Uribe(2016)은 제시한 비자

발적 여가를 경제학 관점에서 원치 않는 실업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가 행동과 관련 소비 

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다. 
Krippendorf(2010)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

간의 재배정이 일어나 여가 시간의 증가라는 

결과를 동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노동 환

경 변화에 따른 여가 시간 변화에 초점을 둔 

주장이라 판단된다. 여가 증가라는 동일한 결

과이지만,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과정에 개입

된 맥락적 조건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Morse, Fine과 Friedlander(2021)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와 재택 명령 등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 조치가 자유 시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수행

되는 활동이라는 여가의 전통적 정의와 실제 

현상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는 여가 시

간의 증가는 맥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형

성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형성 조건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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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여가 시간은 비자발적 여가 시간에 속

하여, 이런 여가 시간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

스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더 

의도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채축, 
김미향, 2023). 사회적 은퇴 혹은 노화 혹은 개

인적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여가는 비자발적 

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소극적 여가 활

동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나 행복감에 부정적

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성희자, 전보경, 
2023). Stavros와 Balovannis(2015)는 비자발적 

실업 등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여

가 시간은 계획성이 떨어져 시간 낭비(killing 
time)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비
자발적 여가 시간의 수동적, 부정적으로 수용

될 우려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둘째,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은 내적, 외적 

조건에 의해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
적 조건의 범주에는 신체·정신적 요인과 개인 

역량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외적 조건 범주에

는 제도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요인이 포

함되었다. 이러한 이분 구조는 여가 제약 이론

(leisure constraints theory)을 통해 설명 가능

하다. Crawford, Jackson과 Godbey(1991)는 

여가 참여를 가로막는 제약을 개인내적

(intrapersonal), 대인적(interpersonal), 구조적

(structural) 제약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

다. 이러한 위계적 구조는 여가제약 연구의 분

석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Jackson, 2005). 
개인내적 제약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신체적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구조적 제

약은 시간, 비용, 시설 접근성 등 외부 환경에

서 비롯된다. 본 연구의 신체·정신적 요인과 개

인 역량적 요인은 개인내적 제약의 영역과 맥

을 같이 하며, 제도적·경제적·환경적·기술적 요

인은 구조적 제약의 영역에 대응한다. 이는 본 

연구가 도출한 내·외적 조건 구분이 이론적으

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자발적 여가 시간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이나 

근무 활동하는 기회의 부재,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 문제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변화로 인한 

갖게 된 비자발적 여가 시간은 사람들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통합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비자발적 여가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원치 않는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

서 주어진 시간을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

하는 여가의 재구성(leisure crafting) 능력을 형

성하여 여가 활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saur(2023)는 ‘여가의 재구성(leisure 
crafting)’을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여가 

요구와 자원을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여가를 시작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여
가 목표 설립, 대인관계 관리, 배움 및 자아실

현, 적극적인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자발적 여

가 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아
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으로 동일한 시간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

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행복한 시간은 빨

리 지나가지만 지루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조영원, 나진경, 2018). 
이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여가는 상대적

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고동우(2020)의 주장과도 지향점이 

일치한다. 

Ⅴ. 결론

여가 시간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여가 

시간이 반드시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 형

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자발적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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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형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

을 위해 문헌 분석과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활

용하여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을 도출

하고, 내적, 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를 통해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탐색하여 ‘비자발적 여

가’란 ‘내, 외적 조건에 의해 강제로 증가하는 

여가 시간’으로 개념화하였다. 내, 외적 조건에 

해당되는 형성 요인의 개념화와 범주화 과정을 

거쳐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을 도출하

였다. 이는 기존의 여가 개념이 자발성을 전제

로 해석되었던 관점을 확대할 필요성과 여가의 

자발성이 사회적, 구조적 맥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자발적 여가 시간, 강제된 여가 시간의 증

가는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변화이며, 이러

한 환경 속에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졌음이 강조된다. 
이에 여가 시간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관리

에 초점을 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고 보다 의미 있

는 시간 소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개인의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사회 변동에 따른 여가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자

발적 여가 시간 활용 경험 등의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자발적 여가 시간 형성 요인별 활

용 방안 모색, 사회 전반에서 맥락적 조건을 

고려한 여가 시간의 해석 및 의미 탐색 등 여

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연구와 전환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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